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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 of depressive mood on identification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  Participants were screened out of 305 college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BDI-II score.  Students with BDI-II score higher than 14(upper 20%) were selected for 

the Depression Group and those with BDI-II score lower than 5(lower 20%) were selected for 

the Control Group.  A final sample of 20 students in the Depression Group and 20 in the Control 

Group were presented with facial expression stimuli of an increasing degree of emotional 

intensity, slowly changing from a neutral to a full intensity of happy, sad, angry, or fearful 

expressions.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the significant interaction of Group by 

Emotion(esp. happy and sad) which suggested that depressive mood affects processing of 

emotional stimuli such as facial expressions.  Implication of this result for mood-congruent 

information processing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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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얼굴 표정 정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우울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상은 305명의 학생에게 BDI-II를 실시하여 14 (상  20%) 이상을 얻은 학

생을 우울 집단으로, 5  이하(하  20%)를 얻은 학생을 통제 집단으로 선정하 다.  최종 으로 우울 집단 

20명, 통제 집단 20명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에게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의 각 얼굴 표정이 립에

서부터 시작되어  정서 강도가 커지면서 가장 강한 강도의 표정 사진에 이르도록 변하는 자극을 제시

하 다.  그 결과, 집단과 정서(특히 기쁨-슬픔 조건)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찰되었고, 이러한 결과

는 우울감이 얼굴 표정과 같은 정서  정보처리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한 개인의 이러한 

정서 일치  정보 처리 경향이 가지는 함의에 하여 논의하 다 .  

주제어：우울, 얼굴 표정, 정서 인식, 표정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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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이 느끼는 정서는 매일의 일상 생활에서 시시

각각으로 변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일시 인 감정

에서부터, “장애”로 규정될 정도로 지속 으로 지

각되어 실제 인 고통을 야기하는 의식  제어가 

힘든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난다.  

미국 정신 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3]가 출간한 정신 장애의 진단  통계 편람 4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DSM-IV)에 의해 표 인 

정서 련 장애로 규정되는 우울 장애는 평생 유병

율이 15-18%에 이르며[39], 임상  진단 기 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임상  증상을 경험하는 경

우까지 포함하면 평생 유병율은 훨씬 더 높다[5].  

이러한 우울 장애의 발생, 유지  재발에 련되

는 기제  하나로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가 두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결함이

나 편향이 우울 장애 련 연구들에서 꾸 히 보

고되고 있다.  특히 기억  추론 련 연구들에서

는 우울이 부정  기억  추론 편향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일 되게 찰되는 반면, 자극의 선택

(주의)이나 자극의 인식 단계와 같은 정보처리의 

기 단계에서의 편향에 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38].

최근에는, 이 의 연구들에서 정서  자극으로 

주로 사용되던 단어나 문장과 같은 언어  자극이 

간 이고 상징  표상이라는 한계를 가지기 때

문에 생태학  타당도가 높은 얼굴 표정 자극을 

사용하여 우울 집단의 기 정보 처리 특성을 검

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표정 

자극의 인식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통제 집단에 비

해서 정확률이 낮고[20, 28, 31], 정 인 표정에 

한 주의나 인식이 감소하며[19, 27, 34, 35, 36], 

부정 인 표정에 한 주의나 인식이 증가[8, 14, 

17]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고, 최근의 리뷰

에 의하면 부정  표정에 한 편향이 주로 슬픔 

특정 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25].  그러나 얼굴 

표정 자극을 사용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우울과 통

제 집단간에 유의한 결과의 차이를 얻지 못하기도 

하 다[30, 37].  

이러한 우울 집단의 정서  정보 처리의 기 

단계에 한 연구들에서 편향의 유무, 편향의 방향

성에 한 비일 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일차

으로, 연구의 상이 임상  우울 집단, 지역사

회 내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집단, 실험실에서 우울

감이 유도된 집단 등 다양한데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38].  한, 사용되어진 표정 자극이 도식  

얼굴 그림에서부터 실제 인물의 사진, 개인 으로 

제작한 사진 등 다양하 을 뿐 아니라[21, 34], 자

극의 제시 시간에서도 차이가 많아서[24, 34] 결과

으로 미묘한 집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제

의 민감도에서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Joormann과 Gotlib[21]은 몰핑과 같은 사

진 변형 로그램을 이용하여, 얼굴 표정 자극의 

강도를 세분화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사용한 바 

있다.  구체 으로, 형 인 표정 사진과 립  

표정의 사진을 합성하여 표정의 강도를 아주 약한 

수 에서부터 극단 인 수 에 이르기까지 50단계

로 나 고, 이러한 사진들을 표정 강도가 약한 단

계에서부터 강한 단계로 연속 으로 제시되도록 

하여 피험자에게 자연스러운 표정 변화의 동 상

처럼 보이게 하 다.  우울 집단과 통제 집단에게 

이러한 자극을 제시하여 각 집단의 미묘한 표정 

포착의 시  차이를 탐지함으로써 두 집단간 유의

한 표정 인식의 차이를 밝 내었다.

한편, 최근 연구들에서 임상 으로 우울하지는 

않으나 우울 장애로 발 할 가능성이 높은 고 험

집단, 즉, 우울 에피소드를 경험한 이 있으나 

재는 우울하지 않는 개인들[22], 는 우울증을 앓

은 부모의 자녀들 등에서도 정서  자극의 처리에

서의 편향이 있는 것[23]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Joormann과 Gotlib[21]이 사

용한 기법이 얼굴 표정을 이용한 선행 연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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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집단(n=20) 통제 집단(n=20)

남 10명 11명

여 10명 9명

BDI-II** 18.9(4.63) 3.85(1.23)

표 1. 연구 상의 특성 

평균(표준편차)
BDI-II(Beck Depression Inventory-II)
** p<.01

한계로 지 된 과제의 민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연구 방법이라고 단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스[1]에서 추출된 사

진을 이 과제에 용하고자 하 으며, 임상

(subclinical)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우울 증상을 경

험하는 학생 집단에서도 임상 집단과 동일한 정

보 처리 편향이 발견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우울한 학생 집단이 통제 집단

에 비해서 정  표정인 기쁨을 인식하는 역치는 

높고, 부정  표정인 슬픔, 화남  두려움을 인식

하는 역치가 낮은지, 그리고 우울 집단이 부정  

표정 에서도 특히 슬픔 특정 인 편향을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2. 연 구  방법

2.1 연 구  상

서울 소재 Y 학교에서 심리학 련 과목을 수강

하는 학생  305명을 상으로 우울감을 측정하

는 척도인 BDI-II(Beck Depression Inventory -II)

를 실시하여 체 학생의 상  20%에 해당하는 

14  이상을 얻은 학생을 우울 집단으로, 하  

20%에 해당하는 5  이하를 얻은 학생을 통제 집

단으로 선정하 다.  우울 집단을 한 단 수 

14 은 Beck, Steer와 Brown(1996)에서 제시한 

“경미한 우울”의 거와 일치하 다.  각 집단의 

성비를 고려하여 참가자를 모집하 고, 실험에 참

가한 학생  체 정확률이 각 소속 집단의 평균

보다 2 표  편차이상 하된 피험자 2명을 제외

한 후 최종 으로 분석에 포함된 학생 수는 우울 

집단 20명(남 10, 여 10), 통제 집단 20명(남 11, 여 

9)이었다(표1 참조).  

2.2 측정 도구   차

2.2.1 질문지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해 사용된 BDI-II 는 정

서 , 인지 , 동기   생리  증상 역을 포

한 우울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해 개발된 

총 21개 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Beck, Steer

와 Brown[6]이 2 으로 개정한 것이며, 본 연구에

서는 이승미[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 으며, 신뢰

도 계수는(Cronbach's α)는 .86이었다. 

2.2.2 실험 자극

연세 학교 인지과학연구소[1]가 개발한 얼굴 표

정 데이터 베이스에서 립,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에 한 표정 사진 12장을 1차 으로 선

별하여 학원생 6명의 평정단에게 제시한 후 각 

사진에 한 표정 범주를 “기쁨, 슬픔, 화남, 두

려움”의 보기  하나를 고르고, 각 사진이 그 범

주 정서를 표 한 강도를 5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여, 최종 으로 각 표정 범주별 사진을 1장씩 선

정하 다.  선정된 사진들은 4가지 표정 모두 범주 

일치율은 100% 고, 5  척도로 평정된 각 표정별 

평균 표정 강도는 각각 기쁨 4.6 , 슬픔 4.5 , 화

남 4.5 , 두려움 3.5 이었다. 

최종 선정된 표정 사진들은 18×13cm의 크기의 

흑백으로 환시켜 WinMorph 소 트웨어 

version 3.01[32]를 사용해서 각 표정이 립으로

부터 가장 강한 강도의 표정 사진에 이르는 50장

의 사진으로 나뉘도록 단계화 하 다.  E-Prime 

소 트웨어 version 1.1[29]을 이용하여 하여 표정 

사진이 립에서 시작하여 가장 강한 정도의 극단 

표정으로 2%씩 변하도록 작업하 으며(사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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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4%                50%                    96%           98%

그림 1. 몰핑을 이용하여 제작된 표정 자극의 

그림 1 참조) 한 사진 당 제시 시간은 500ms이었

다.  표정이 립에서 극단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자극을 만듦으로써 피험자는 얼굴 표정이 차 변

하는 동 상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 다.

  

2.2.3 실험 차

1차 BDI-II 수에 근거하여 개별  연락을 받은 

학생  실험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2차 실험

에 참여하 다.  실험 직 에 우울 설문을 재실시

하여 각 집단의 단 수를 만족하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설명한 후 컴퓨터를 이용한 1 1 실험 과

제를 수행하도록 하 다.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은 

얼굴의 표정이 립에서 특정 표정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특정 표정을 감지하 을 때 가능

한 빨리 스페이스 바를 른 후 화면에 제시되는 

4개의 보기 “기쁨, 슬픔, 두려움, 화남” 에서 해

당되는 표정의 정서 번호를 1-4까지의 번호키  

하나를 르는 것이라고 안내하 다.  피험자가 스

페이스 바를 을 때의 사진의 표정 강도와 피

험자가 선택한 표정의 정서 번호가 컴퓨터에 기록

되었다.  자극은 피험자와 57cm 떨어진 17인치 모

니터의 앙에 제시되었고, 각 네 가지 표정 시리

즈가 5회씩 무선 으로 반복되어 총 20회가 시행

되었다.  Joormann과 Gotlib [21]의 차와 동일하

게, 시간과 표정의 표  강도간의 완  상 을 피

하기 하여 일부 사진은 2회 내지 3회 반복 으

로 제시되었는데, 를 들면 12% 자극 강도의 사

진은 14% 사진이 나오기 에 3회 반복되는 경우

가 있었고, 각 시리즈는 50개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총 70번이 제시되도록 하 다.  그러나 표

정 강도가 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었고 

각 시리즈는 피험자마다 다르게 무선 으로 제시

되도록 하 다.  실험에는 총 15-20분 정도가 소요

되었다.  피험자들에게는 설문  실험에 한 동

의서를 얻었고, 설문과 실험 참여 각각에 하여 

심리학 수강 과목에 부여되는 크 딧(credit)이 주

어졌다. 

3. 결과

3.1 표정 유형별 정확률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의 각 표정 유형별로 우울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각각 정확하게 반응한 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 다.  

우울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표정 유형별 정확 

반응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하여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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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쁨 표정의 강도별 우울, 통제 집단의  

인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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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슬픔 표정의 강도별 우울, 통제 집단의  
인식률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6 1
0

1
4

1
8

2
2

2
6

3
0

3
4

3
8

4
2

4
6

5
0

5
4

5
8

6
2

6
6

7
0

7
4

7
8

8
2

8
6

9
0

9
4

9
8

화남 표정 강도(%)

누
적
인
식
율

통제 집단

우울 집단

그림 5. 화남 표정의 강도별 우울, 통제 집단의 
 인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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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두려움 표정의 강도별 우울, 통제 집단의 
 인식률

인 반복측정 변량분석(two-way Group × 

Emotion type repeated-measures analysis)을 실

시한 결과, 표정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3, 114)=3.42, p< .01).  사후 검증 결

과, 특히 기쁨 정반응률이 다른 부정  표정들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기쁨 vs 슬픔 

t(39)=2.88, p<.01; 기쁨 vs 화남 t(39)=2.98, p<.01; 

기쁨 vs 두려움 t(39)=3.56, p<.01).  반 으로 우

울 집단의 오반응률이 다소 높아 보이나 집단에 

따른 의 표정 유형별 정확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집단과 표정 유형간의 상호작용도 유의하

지 않았다.

3.2 표정 강 도

3.2.1 각 표정의  표정 강 도별  인식률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의 각 표정에 하여 피험

자의 반응 패턴을 시각 으로 확인하기 하여 먼

 자극의 표정 강도별로  인식률 그래 를 

그려보았다(그림 3-6).  그 결과, 기쁨 표정의 경

우, 통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기쁨을 인식하는 

지 인  인식률 1.0일 때의 표정 강도 32% 지

에서 우울 집단은  인식률이 0.8에 불과하



       류경희・오경자16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표정 유형

표
정

 강
도

 백
분

율
(%

)

통제 집단

우울 집단

그림 7. 우울 집단과 통제 집단의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필요한 표정 강도의 

백분율(%) 평균과 표  오차 

으며, 기쁨 표정 강도가 48%가 되어서야  인

식률 1.0에 도달하 다.  이와는 반 의 경향으로, 

슬픔 표정에서는 우울 집단의  인식률이 모든 

표정 강도 지 에서 통제 집단보다 높았다.  우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슬픔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인식률 1.0일 때의 표정 강도는 40% 으며 

이 때 통제 집단의  인식률은 0.8 이었고 표정 

강도가 54%가 되어야 통제 집단의  인식률이 

1.0에 도달하 다.  두려움 표정의 경우 인식률 .5

이하에서는 우울 집단의 인식률이 다소 높아보

으나, 인식률 .5 이상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는 없

었고, 화남 표정의 경우에는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

지 않았다.  종합해 보면, 우울한 집단은 통제 집

단에 비하여 슬픔 표정을 인식하는데 더 낮은 표

정 강도를 필요로 하고, 기쁨 표정을 인식하는데 

더 높은 표정 강도를 필요로 하 다.  화남이나 두

려움에서는 집단간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

다. 

3.2.2 각 표정의 정확 인식을 한 표정 강도

개인별로 각 표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해 필요

한 최 의 표정 강도 값들의 평균을 우울 집단과 

통제 집단 각각에 해서 그림에 제시하 다(그림 

7).  집단간에, 그리고 각 표정 유형 간에 표정 인

식을 한 표정 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이요인 반복측정 변량분석(two-way 

Group × Emotion type repeated -measures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표정 유형에 따른 주효

과는 유의하 으나(F(3, 114)=44.79, p < .01), 집단

에 따른 주효과와 집단과 표정 유형간의 상호작용

도 유의하지 않았다.  표정 유형에 따른 주효과의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쁨을 인식할 때 다른 

부정  표정들에 비해서 모두 더 낮은 강도에서 

정확하게 인식하 고(기쁨 vs 슬픔 t(39)=-7.29, 

p<.01; 기쁨 vs 화남 t(39)=-6.79, p<.01; 기쁨 vs 

두려움 t(39)=-13.89, p<.01), 슬픔을 인식할 때 화

남이나 두려움보다 더 낮은 표정 강도에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 으나(슬픔 vs 화남 t(39)=-3.22, 

p<.01; 슬픔 vs 두려움 t(39)=-6.63, p<.01), 화남과 

두려움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네 가지 표정 유형 모두에 하여 집단

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검증하는 것으로는 

이 의 시각  분석에서 확인된 바 있는 우울 집

단과 통제 집단의 기쁨과 슬픔에 한 특정 인 

반응 패턴의 차이를 밝 내기 힘들므로, 특히 두 

집단의 차이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를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하여 유일한 정  표정인 기

쁨을 기 으로 삼아, 기쁨-슬픔 조건, 기쁨-화남 

조건, 기쁨-두려움 조건 각각에 하여 집단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기쁨-슬픔 

조건에 한 집단간 상호작용(그림 8)이 유의하

으나F(1,38)= 5.61, p < .05), 다른 조건에서는 유의

한 상호 작용이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울 

집단은 부정  정서  특히 슬픔에 특정 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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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쁨과 슬픔에 한 표정 변별을 한 표정  
        도와 우울, 통제 집단간 상호작용 

4. 결론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의 각 표정별 정서 강도에 

따른 인식률 그래 에서 확인한 결과, 우울 집

단은 특히 슬픔 표정 인식에서 통제 집단보다 낮

은 역치를 보 고, 기쁨 인식에서는 통제 집단보다 

높은 역치를 나타내었다.  둘째,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기쁨-슬픔, 기쁨-화남, 기쁨-두려움의 각 

조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우

울 집단은 특히 기쁨에 비한 슬픔 표정 지각의 

용이성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셋째, 네 가지 표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확률에서는 우울 집단과 통제 집단간

에 차이가 없었고, 각 표정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필요한 표정 강도에 해서도 표정 각각에 해 

개별 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집단간 유의한 차

이를 얻지 못하 다.  결론 으로, 우울 집단과 통

제 집단의 얼굴 표정 정서 인식에서의 차이는 정

확율의 차이라기보다는 표정 인식에 한 역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기쁨에 비할 때 슬

픔 인식의 역치가 우울 집단의 경우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한 기쁨-화남이나 기쁨

-두려움 조건에 해서는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찰되지 않았는 바 우울 집단의 민감한 정서 인

식은 특히 슬픔 특정 이라는 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우울 집단의 슬픔 특정

인 정보 처리 편향은 선행 연구들에서 우울한 사

람들이 슬픔 표정에 특정 으로 민감하게 지각한

다는 결과[13, 16]와 일치한다.  한 신경 상학  

연구에서 우울 장애 집단이 기쁨 표정에 한 신

경 반응은 감소한 반면 슬픔 표정에 한 뇌 신

경 반응이 증가하 다는 연구 결과[33]  우울 집

단이 항우울제 치료를 받으면 슬픔 표정에 한 

뇌의 신경 반응이 같이 감소한다는 연구[12]와도 

일 된 결과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우울 집

단에 한 선행 연구들에서 비교  일 으로 지

지되어온 기억과 추론에서의 “정서 일치  정보처

리 가설(mood -congruency hypothesis)”[38]이 정

보 처리의 비교  기 단계인 자극 인식 단계에

서도 용 가능함이 시사된다.  한 이러한 정보 

처리의 차이가 임상 집단의 경우에도 확인된 본 

연구의 결과는, 뇌 상학  연구에서 우울 장애 발

병의 고 험집단의 경우에서도 정서 조 을 담당

하는 뇌 피질과 정서 인식  정서 표 을 담당

하는 변연계 정서 담당 역간의 연결성

(connectivity)이 감소한다는 결과[4]와 일치하므

로 이들에 한 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와 동일한 자극 제시 방법을 사용한 

Joormann과 Gotlib[21]의 연구에서는 우울 장애 

임상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기쁨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표정 강도가 유의하게 높고, 슬픔, 화남, 

두려움에 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개별 정서를 집단간 비

교하 을 때는 어떠한 표정에 해서도 유의한 차

이를 발견하지 못하 다.  두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 차이는 본 연구의 상이 임상  수 으로 

우울한 집단이 아닌 학생  비교  높은 우울

을 경험하는 임상(subclinical) 집단인 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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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수 있다.  Joormann과 Gotlib[21]의 연구 상

이었던 우울 집단의 BDI 평균 수(30.44±10.63)가 

본 연구의 우울 집단(18.9± 4.63)보다 훨씬 높았던 

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다.  한 사용되

어진 사진 자극이 상이하기 때문에 직 인 비교

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Joormann과 Gotlib[21]

의 연구에서와는 다른 분석 방법을 추가하 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각 정서를 인식하기 해 필요한 

표정 강도를 집단 별로 비교하는데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정서별 표정 강도에 따른  인

식률 그래 를 분석함으로써 시각 으로 명확한 

차이를 먼  확인하 고, 유일한 정 정서인 기쁨

을 기 으로 다른 부정  정서들과의 계를 비교

하기 하여 기쁨-슬픔, 기쁨-화남, 기쁨-두려움

의 정서 에 한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 다.  

부가 인 결과로, 두 집단 모두에서 기쁨에 

한 정확 반응률이 다른 모든 표정들에 비해 유의

하게 높고, 기쁨 표정의 정확한 인식을 해 필요

한 표정 강도가 다른 표정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

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쁨을 인식하는 것이 다른 

표정들에 비해서 용이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선행 

연구들에서 기쁨 는 정  표정이 다른 부정

인 표정들이나 립 표정에 비해서 더욱 빨리 인

식되고[7, 9, 10], 기쁨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역치

가 화남이나 립보다 낮다[11]는 결과들을 재검

증해 주는 것이다.  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

든 표정을 인식할 때 필요한 표정 강도가 었는 

바, 여성이 표정을 정확히 인식할 때 더 민함을 

알 수 있었다.  몰핑을 이용한 얼굴 표정 자극을 

사용하여 남녀간 차이를 비교한 선행 연구에서 우

울과 불안 수를 통제했을 경우에도 남자는 슬픔

과 놀람에 한 정확률이 여자보다 낮고, 분노와 

오에 해 덜 민한 경향을 보인 것[15, 26]과 

비슷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간 정서 인

식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집단별 

남녀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고 성차에 한 자세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경생물학  

발달 과정과 정서 자극에 한 뇌의 반응 양식에 

남녀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

[18] 추후 정서 련 연구에서 남녀차를 비교해 보

는 것도 주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임상 집단이 아닌 학생 

집단을 상으로 연구하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

과를 직 으로 임상 집단에게 그 로 용하기

는 곤란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정도의 우울한 

개인들에게 추가 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한 본 연구의 과제에서 얻어진 피험자들의 

반응이 실제 으로 정서를 지각하는 능력(민감도)

의 차이인지, 아니면 지각된 자극을 보고하는 반응 

기 (response criterion)의 차이인지를 확인하기

는 어려우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민감도와 

반응 기 을 나 어 분석할 수 있는 연구를 한다

면 더욱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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